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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프는 다소 인위적이고 급박한 상황에서 사람보다 일이 우선시되는 현장에 문제제기를 하고, 그

대처 방안 모색하고자 모인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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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프의 구성원들은 각 단체에서 합께 하던 사람들이거나 개인별로 제안을 받아서 참가하

게 된 사람들이었다. 그안에서 각 단체별로 더 친화하게 되는 분위기가형성되면서 나중

에 들어온 사람일수록 자기 집단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합께 하고 있다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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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휵饉☞ 수월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 간

시간을 세미나 등에 투자하면서 디프들간의 관계맺기가

의 암묵적인 연대감 정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된다. 이후

활동에서 각 단체들이 정상화되면서 풀어갈 일이다.

을 도왔던 정도...마니또에게 잘해줄 방법을

끝내게 된 것이 유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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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꽁유 학기

선거 내용, 정책에 대한 공유는 구성원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한 상태여서 디

프들의 불규칙한 참석률에도 불구하고 여러번의 세미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혹은 문화유세나 강의실 유세 등이 강력한 동기가 되어 정책들을 자기 언어화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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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다는 의견이다.

서도, 또한 학우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밝히는 글을 쓸

앞으로의 세미나에

통의 기본적인 여건

을 마련하기 위해 좀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일이다.

사실은 정책보다도 디프들의 머리 속에 남는 것은 다른 운동조직과의 비교에서 느껴지는

여성주의적 방식에 대한 자부심과 그로 인한 행복감이다. 개인적으로 조직에서 단합을

위해 일개 구성원으로서 동조할 원리만이 남아 있는 기존의 집단 원위 주의에 반감을 느

끼는 친구들은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당위성이 아니라 나자신의 일상을 두고

운동한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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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자신의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선거에 참가하지 못했다거나 짬을 내서 서본방

에 와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없었다는 점을 미안해하는 친

구들이 많았다. 선거를 합께하고 있다면 심정적인 지지말고도 항상 스스로의 존재감 필

요성을 느낄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의 배분이 원활히 되지 못하고

연락, 시간지키기가 허술해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무력감을 느끼는 시간들이 생겨

난 점은 매우 반성해야 할 일인 듯하다.


